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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조금씩 흔들리는 이세영&사카구치 켄타로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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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<사랑 후에 오는 것들>이 ‘홍’과 ‘준고’의 서로에 대한 마음 한편의 그리움을 확인하
는 4화 예고를 공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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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플레이 시리즈 <사랑 후에 오는 것들>(감독: 문현성ㅣ출연: 이세영, 사카구치 켄타로, 홍종현, 나카무라 안ㅣ제공: 쿠팡플레이
ㅣ제작: (주)실버라이닝스튜디오, CONTENTS SEVEN)은 운명 같던 사랑이 끝나고, 모든 것을 잊은 여자 ‘홍’과 후회로 가득한 남
자 ‘준고’의 사랑 후 이야기를 그린 감성 멜로드라마.

지난 3화 엔딩 장면에서는 ‘홍'(이세영)을 향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하던 ‘준고(사카구치 켄타로)’의 호텔 방문 앞에 ‘홍’이 아닌 ‘칸
나’(나카무라 안)가 서있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가운데 이번 주 4화 예고에서는 조금씩 흔들리는 ‘홍’과 ‘준고’ 두 사람의
모습이 그려져 또다시 애틋한 감성을 자극한다.

슬픈 표정으로 잠에서 깬 ‘준고’ 뒤로 새하얀 웨딩드레스 속의 ‘홍’과 너무도 행복했던 한때가 겹쳐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이는
행복했던 둘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. 꿈에서조차 ‘홍’과의 행복했던 시간이 떠올라 그리워하는 ‘준고’의 모습은 가슴 한편을 아리
게 만든다.

이어 ‘홍’은 흔들리는 모습으로 “내가 잊으려고 했던 건 그가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내 자신이었다”라며 ‘준고’와의 사랑을 잊기 위
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 여전히 ‘준고’가 남아있음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. 차가운 겨울, 공원에 서있는
‘준고’의 쓸쓸한 뒷모습과 모든 것을 잊으려는 듯 어디론가 달려가는 ‘홍’의 모습은 여전히 서로에게 흔들리면서도 서로를 밀어낼
수밖에 없는 이들의 ‘사랑 후’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 더욱 궁금함을 자아낸다.

올가을 최고의 감성 멜로를 선사하며 압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<사랑 후에 오는 것들>의 4화는 오는 금요일(11일) 저녁
8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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